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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완전민영기업으로 탈바꿈한지 2년을 맞이했다. 미국 AT&T의 분할, 영국의 BT와 일본의 NTT의 민영화에 이어 탈규제와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요약되는 통신산업의 변동은 KT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1997년 10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한국통신의 기업성격을 정부투자기관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바꾸고 민간기업형 경영체제 조기 구축에 들어갔다. 정부는 93년부터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해 2002년 모든 정부소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10년 가까운 KT민영화 프로젝트가 끝을 맺게 된다.

한편 KT는 민영화와 IMF를 겪으면서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이 실시됐고, 96년 6만여명에 달하던 직원이 현재 3만8천여명으로 감원됐다. 이는 강제명예퇴직, 114와 체납분사, 100번 서비스 외주화 등 KT종사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어야 했다. 또한 정부에 의해 회사경영진은 사실상 노사협상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은 정부에 맞서 각종 집회와 파업까지도 불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만 했다. 이러한 결과로 종사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과 노사간 불신이 만연하게 됐으며 종사원들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일할 의욕을 상실해 갔다.

노동조합은 8대집행부 들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조합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수 있는 직장건설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선교섭 후투쟁이라는 교섭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신뢰를 회복하는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회사도 조금씩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2004년초 시무식에서 사장의 고용보장선언으로 고용환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으며, 노동조합이 노사대토론회를 제안해 대화를 통해 현장의 문제와 경영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사간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또한 2003년에 이어 2004년 단체교섭도 무쟁의로 노사간 합의하여 2년연속 무분규 단체교섭을 이끌어 냈다.

현재 통신환경의 침체 속에서 사업자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통신사업의 위기의식은 경쟁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으며, KT의 전종사원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때 회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마침 정보통신부는 ‘IT 839전략’이라는 국내 미래IT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성장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휴대인터넷·DMB·홈네트워크 등 8대 서비스와 BcN·U-센서네트워크·차세대IP인프라 구축 등 3대 인프라, 차세대 이동통신·디지털TV·홈네트워크·텔레매틱스 등 9대 성장동력 분야가 그것이다. 어느것 하나 KT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민영 2주년을 맞이하면서 KT는 도약할 만반의 준비가 끝났다. 이제 KT는 도약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바탕에 종사원의 안정과 노사간 신뢰가 있다. KT의 저력은 전종사원이 일치단결될 때 큰 힘을 발휘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민영KT 2주년을 맞은 지금부터 3만8천 조직의 KT저력을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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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 도약할 시기이다






































